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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해군은 너무 적은가?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Peter Siciu 

▶ 일    자: 2023년 11월 16일 

▶ 개    요   

2016년 미 대선 당시 미 해군이 1917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축소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중국 해군의 지속적인 급성장의 결과로 

중국 해군과 해경은 실제로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주력함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 했음. 또한 

해군 총 배수량에서도 미국은 약 450만 톤인 반면 중국은 200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임. 미국의 동맹국을 합한다면 차이는 더 극명해지며 중국은 

해외 작전지원에 필요한 해외 기지도 전무함. 따라서 미 해군은 함정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질적인 문제인 함대의 현대화와 조선소 및 함정 

정비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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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주요 조선소의 해군 현대화 실황 추적 

▶ 발행기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Joseph S. Bermudez Jr., 

Samantha Lu 

▶ 일    자: 2023년 11월 21일 

▶ 개    요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와 후동중화 조선소는 중국 해군 현대화의 중심에 

있음.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의 세번째 항모인 푸젠함의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과 무장체계에 대한 주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048형 

수송선, 유안왕급 인공위성 추적함과 052D형 구축함 두 척이 건조 및 정비 

중임.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네번째 075형 강습상륙함, 054A형 

호위함 2척과 054B형 호위함 한 척은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후동중화 조선소를 장난 조선소와 인접한 

창싱섬으로 옮겨 중국 조선업의 중추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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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 사건은 호주-중국 관계의 일탈 이상을 의미한다. 

▶ 발행기관: Lowy Institute 

▶ 저    자: Rahman Yaacob 

▶ 일    자: 2023년 11월 20일 

▶ 개    요   

호주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업 중이던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소나를 작동시켜 해당 인원들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음. 호주 함정은 

당시 UN 대북제재 지원을 위해 일본 인근 공해에서 활동 중이었음. 

중국 함정이나 항공기의 위험한 기동과 활동은 호주, 캐나다, 미국과 

필리핀 등이 경험한 바 있지만 호주 군 인원이 부상당한 것은 처음임. 

이 사건은 레드 라인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며 

호주의 반응에 따라 차후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의 강도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호주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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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소다자 패러다임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Nguyen Thanh Long 

▶ 일    자: 2023년 11월 15일 

▶ 개    요   

아세안은 2019년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과 2023년 아세안 

해양 관점(ASEAN Maritime Outlook)을 발표했지만 협력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다자 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가시적인 효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해양 협력을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가들의 소다자 협력을 통한 아세안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필요함.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중국을 상대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아세안을 통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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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sonar-reports-much-more-blip-australia-s-relations-china
https://thediplomat.com/2023/11/unlocking-the-minilateral-paradigm-for-asean-maritime-security-cooperation/

